
암센터, 유전성 암 검사용 유전자칩 개발

국립암센터(원장 박재갑)는 유전성 암의 일종인 `다발성 내분비 종양증후군 2형'의 원인 유전자를 검사하는

DNA 마이크로칩(올리고 뉴클레오티드 마이크로칩)을 개발, 세계적 암 전문 학술지 `클리니컬 캔서 리서치' 2월호

에 발표했다고 3월10일 밝혔다.

`올리고 칩'에는 모두 67개 타입, 268개의 뉴클레오티드가 부착돼 있어 다발성 내분비 종양증후군 2형을 일으키

는 RET 원인 유전자의 돌연변이 여부를 9시간 안에 97.4%의 정확도로 검사할 수 있다.

다발성 내분비 종양증후군 2형에는 갑상선 수질암, 부갑상선 기능항진증, 부신갈색종 등이 있으며 국내에서는

연간 신규 환자수가 50명(전세계 5000명) 정도로 추정되는 희귀암이다.

연구에 참여한 서울의대 암연구소의 김일진 연구원은 "다발성 내분비종양 증후군 2형 환자의 95%에서 자식에

게 유전되는 배선돌연변이가 나타나며 그 자녀가 같은 암에 걸릴 확률도 50%나 되는데, 영유아 때부터 나타나는

이 유전성 암을 올리고 칩으로 검진한 뒤 필요하면 갑상선 절제 등의 예방적 수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기존의 유전자 검사장비는 엄청나게 고가이고 검사 소요시간도 최장 1개월 정도 걸리는 반면, 올리고 칩은

일반병원이나 연구소에서 저렴한 이용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 장점이라고 주장했다.

암센터는 올리고 유전자 칩에 대해 미국, 유럽, 중국 등에서 특허를 출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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